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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예물준비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182번 

151번 

 신묘하온 이 영적 

 주여 임하소서 

파견성가 237번  주 예수 어머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Terry Kim • Edward Oh • Lucas lee 

8시 미사 Andrew Oh • Audrey Oh • Julie Kim 

9시 30분 미사  Claire Kim • Silvia Jun • Julia Jun 

11시 미사  Alice Choe • Gloria Chang • Vincent Ro  

12시 30분 미사 Jake Moon • Ruby Evans • Jacob Park  

5시 미사  • •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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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요한 부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의 복

음 선포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될 미래의 모

든 크리스챤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그들

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

시요.”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상

대방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안에 

있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당신에게 영광을 주셨다

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막연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에서 

‘영광’은 예수께서 수난과 죽음을 통해 성부

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룩하신 인

류 구원사업이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2세기 

주교 성 이레네오는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

히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부의 뜻에 순명하심

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예수 그

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치를 위해 반복해서 

더 강하게 기도하십니다. 21절  ‘모두 하나가 

되게’ 22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

나가 되게’ 23절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이 우

리 크리스챤들이 하나가 되기 바라시는 예수

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단

순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

도대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을 넘어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마

음으로부터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가정이 일치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일치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내가 일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치를 이

루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기심입니다.  나 만

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

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무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 이렇게 

희생과 용서의 생활을 통해 일치하고, 하느

님께 영광을 드리는 퀸즈 성당 공동체가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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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활 제7주일이며 성모 성월인 오월

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월 내내 우리는 ‘성모

님의 밤’ 성모님의 깊은 신앙과 사랑을 기억하

며 우리의 전구자로서 공경의 기도를 드렸습

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주일 학교 고등학생들의 

피정이 뉴저지 뉴튼의 베네딕도회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피정을 위해 고생하시

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본당 식구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때는 저와 6명의 의료 미션 봉사팀이 볼리비아

의 산안토니오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이번 미션 여정은 8일간으로 볼리비아

의 산타쿠르즈, 산안토니오, 그리고 콘셉시오, 

이렇게 세 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과 기도

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본당에서 의료 선교를 갈 수 있

는 것은 여러분의 도움과 성원과 기도 덕분이

며 이는 우리 본당의 사랑 나눔의 일환입니다. 

즉 의료 선교를 직접 가는 봉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 식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

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

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

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

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

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요한 17: 21)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의료 미션을 가는 이

유이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는 이유이며 아픈 

이들을 보살피는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

수님을 믿는 증거이며 이를 통해 우리도 하느

님과 예수님의 일치 안에 있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신비에 동참하는 것

입니다. 그 일치에 우리도 함께한다는 것입니

다. 이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부탁으로 우리

에게 보내주시는 보호자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

게 됩니다. 

 

  주님 부활 후 40일째인 지난 목요일 주님 승

천 대축일을 맞아 주님 승천을 기념했으며 그

때 남기신 말씀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이제 예수님의 명을 실천하기 위해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

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

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비록 코비드 확진 환자가 늘어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증세가 중증이 아니라서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당의 

행사와 모임들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 바빠진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

적인 소독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기는 우리 

모두를 더욱 안전하게 합니다. 

 

  이제 오월을 보내며 유월을 기대합니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행복한 유

월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과 함

께 시작하는 유월이기에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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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청합시다.  

다섯째 주일 (5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 

유아세례  

메모리얼 데이 바베큐 

 

사무실 휴무  

특별헌금  

성인견진 

첫금요일 성시간  

6월 3일(금)  8 p.m.—9 p.m.  

미사는 없습니다.  

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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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의료 선교를 떠난 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

니다.  
 

의료 선교 도네이션  

로사리오회 $500, 이한식 미카엘 $1,000, 김준

수 루까 $300, 임 요한, 루시아 $300, 김경옥 

$100, 익명 $1,000, 익명 $500 도네이션 하셨습

니다. 감사합니다.  

알 림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일반 등록 : 6월 12일(일)까지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본당 야외 미사  

 

주일학교 휴교  

정신건강 세미나  

일시 : 5월 29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강사 : KCS 공공보건팀 

주최 : 사목회  

세미나 후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주일학교 어머니 정신건강 세미나  

일시 : 6월 5일(일) 1:30 p.m.  

장소 : 교육관 채플 2022 성바오로 정하상 야외 사생대회  

 

6월달 성물서적 판매일 변경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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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휴무  
 

6월 12일(일) 생활상담소는 야외 미사 관계로   

휴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로사리오회 생선전 판매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제회 월례회  

성제회 1일 피정   

생활상담  

성체조배 안내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사무실

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라며,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

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죄인들의 피난처 Pr.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의 연락을 바라며,  

환영합니다.  

연령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취소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단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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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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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pray to you father, for poets, musicians and 
teachers who uncover for us the glory which you 
have filled the world – from the simple glory of 
plants and animals to the overwhelming mystery of 
just being alive. For them and all who turn us on to 

your glory.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Church may be filled with the expectancy, 
the glow and excitement of what it means to be your 
Bride, awaiting radically new future you are now cre-

ating for u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new life in our schools: that they may become 
involved in our struggle for humanity as well as com-

peten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waiting in desperation; for some 
sign that life is O.K.,that people can be trusted, or for 
those who are just waiting without knowing why or 

for what. Let us pray to the Lord. ◎ 

 And for those who have seen your glory so clearly 
and have died sharing that vision; for Stephen, the 
first Christian martyr, for Abraham, Martin and John, 
and for all who suffer in bringing glory and honor to 

this planet.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May 29, 2022 

5th Sunday in Ma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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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tism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2022 Summer Church Outdoor Mass 

Infant Baptism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Sunday  School 

Summer Camp 

Special Collections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7th Sunday of Easter                                                                                                                          May 29, 2022 (Year C) No. 2582 

Responsorial  

Psalm 
The Lord is king,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or ◎ Alleluia.)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7:55-60 (61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Revelation      
   Revelation 22:12-14, 16-17, 20 

Communion Antiphon 

Psalm 67:2-3, 5, 6, 8 

Where Is Jesus? Where Is God? 

< Seventh Sunday of Easter > 

By Fr. Joseph Veneroso, M.M.  

   Yet another senseless massacre of innocent children, this time in Uvalde, Texas, has shocked this coun-
try to its core. Ten years after the worst mass shooting of school children at Sandy Hook Elementary 
School in Newtown, Conn., America had become jaded to the almost weekly news of shootings. Indeed, 
last week I’d mentioned that there had been 198 mass murders in 2022 alone. But by the end of last week-
end it had already risen to 201. Twenty seven had been at schools. Amid all the shock, grief, anger and 
disbelief people of faith can be excused for asking: “Where is God in all this?” 
 
   Last Thursday we celebrated the Ascension of the Lord. Having risen from the dead, the Lord Jesus re-
mained with his disciples another 40 days to instruct them on a new way of living in the world. For-
giveness would replace vengeance, love would conquer hate, dignity would be restored to humankind, es-
pecially to the poor, the oppressed, the lowly and the forgotten. The Resurrection changed the disciples 
grief and fear into unimaginable joy. But then the time came for Jesus to leave them again. It was time for 
them to grow up, to stand on their own two feet and to become adults who must now make decisions 
and do things by themselves. Jesus never promised life would be easy. But he promised to remain with us 
through the Holy Spirit so when things got difficult, we would not be overwhelmed and lose hope. Jesus 
is there, on the blood-stained floor of the Robb Elementary School in Texas. He has given us the courage, 
intelligence and faith to stand and do something about the violence in our country and world. All we lack 
is the courage and will power to put an end to these massacres once and for all. So the question is not 
“Where is God?” but rather “Where are we?”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